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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으로 세계 진출! 케이(K)-푸드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
- 특허청, 떡볶이 수출 선도기업 ㈜영풍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(3.27.) -   

 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3. 27.(목) 15시 30분, ‘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’ 지원을 

받은 식품기업인 ㈜영풍(대구시 달서구)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

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 

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

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,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*에 

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
 *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: 해외진출 특허전략 지원, 제품ㆍ포장디자인개발, 비영어권

브랜드개발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

 ㈜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

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

넓혀나가고 있다. ㈜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

통해 케이(K)-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‘자랑스러운 중소

기업인’에 선정되기도 했다. 

 ㈜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‘글로벌 IP스타기업’으로 선정되어 해외

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. 글로벌 IP

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

(’22~’24년) 동안 매출액이 47%(136억 원) 증가*했다.

 * 매출액 (’21년) 306억 원 → (’24년) 452억 원

 김완기 특허청장은 “케이(K)-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

산업으로, 미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열쇠가 될 것”이라며, 

“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

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※ 붙임: ㈜영풍 현장방문 개요 /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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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㈜영풍 현장방문 개요

□ 현장방문 개요

ㅇ (목적) K-FOOD 수출 선도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

ㅇ (일시‧장소) ’25. 3. 27(목) 15:30∼16:20, 영풍(대구 달서구)

< 농업회사법인 영풍 기업개요 >

▪ 업종 : 식품제조업(떡볶이 간편식, 냉동 전, 떡류 등)

▪ 지재권 현황 : 특허 13건, 디자인 10건, 상표 43건 등록

▪ 지원 : 3개년 IP 로드맵 수립 후, 해외권리화(9건), 브랜드&디자인 컨버전스(2건), 

포장디자인(2건), 신규 브랜드 개발(1건), 리뉴얼브랜드(3건) 등을 통해 

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중 지원 실시

□ 주요 참석자

ㅇ (특허청) 특허청장, 산업재산정책국장, 지역산업재산과장 등

ㅇ (진흥회‧지역센터)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,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

ㅇ (기업 관계자) 대표이사, 전무이사, 연구소장 등

□ 세부 일정(안)

시간 주요내용

15:30~15:40 (10분) 참석자 소개 및 기업 소개

15:40~16:00 (20분) 기업 애로·건의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논의

16:00~16:20 (20분) 공장 방문


